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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근길에 한 가지 버릇이 생겼다. 그것은 다름 아닌 몇 해 전 겨울 무렵부터 퇴근길 

도로변에 찐빵과 찐만두집이 문을 열었는데 찐빵집 앞에서 그것들을 사기 위해 줄지어 

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차창을 통해 훔쳐보면서 귀가하는 버릇이다. 퇴근길에 찐빵

과 찐만두를 사서 들고 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그려보면서 그들은 참으로 따

스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귀가 하는 것 같아 덩달아 나도 기쁜 마음으로 퇴근을 

하고 있다. 그러나 나에게는 찐빵과 찐만두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. 아내가 첫 아이

를 분만하기 위해 병원에 있을 때 남문 근처 어딘가에 있는 찐빵과 찐만두를 사다 달라

는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아픈 추억이 있다. 

올해는 103년 만에 많은 눈이 내렸다고 한다. 산과 들녘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을 보

고 있노라면 마음이 따스해진다. 생전에 하얀 저고리를 즐겨 입으시던 어머니가 생각

났기 때문이다. 어머니의 새하얀 저고리와 들녘을 하얗게 덮고 있는 눈을 보면 김이 모

락모락 나는 하얀 찐빵이 생각난다. 어릴 적 가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던 찐빵은 가장 

맛있는 간식 중의 하나이다. 무엇보다도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을 보노라면 가슴이 설

레어 온다. 산과 들녘에 수북하게 쌓인 눈처럼 하얀 찐빵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있

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마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. 

찐빵이야 오늘날 전국 어디를 가나 쉽게 사서 먹을 수 있다. 그러나 찐빵의 역사를 

거슬러 올라가면 안흥 찐빵을 꼽지 않을 수 없다. 안흥은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

에 서울과 강릉 간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하는 중간지점이다. 따라서 서울에서 출발하

든 강릉에서 출발하든 4시간 정도 달려오면 안흥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는 그

냥 지나칠 수 없다고 한다. 그렇게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찐

빵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. 오늘날 안흥 찐빵 마을에서 안흥 찐빵 협회를 만들

어 브랜드화를 위해 공동의 상표도 만들었다고 한다. 

 찐빵을 연상하면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색이 떠오른다. 그러나 안흥 지역의 

인근인 황둔 마을에선 하얀색 찐빵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. 붉은색, 쑥색, 노란색 등 하

얀 찐빵에서 울긋불긋한 색깔의 찐빵으로 진화하고 있다.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

고 하얀 찐빵보다 색깔 있는 찐빵에 먼저 손이 가게 된다. 안흥 지역에선 밀가루와 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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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찐빵을 만들고 있는 반면에 황둔 지역에선 밀가루에 쌀가루(홍미), 쑥 가루, 호박 

등을 넣어 색깔 있는 찐빵을 만들어 내고 있다.                

더 나아가 전북 부안의 우리 밀 부안 찐빵 김갑철 대표는 찐빵에 각종 재료를 넣어 

야채 찐빵, 복분자 찐빵, 오디 찐빵, 흑미 찐빵, 민들레 찐빵 등 빛깔도 각양각색으로 화

려하고 먹음직스러운 찐빵을 개발하였다. 찐빵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안흥 지역에 못지

않은 명성과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한다. 또한 김갑철 대표 부부는 전통 찐빵을 지킨다

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생활한복을 입고 찐빵을 만든다고 한다. 안흥에서 만드는 찐

빵은 찐빵을 만들어서 발효시키지만 우리 밀 부안 찐빵은 미리 반죽해서 발효시키는 

전라도식 찐빵을 접목시켜 독특한 맛을 내는 찐빵을 탄생시켜 신기술로 인정받았다. 이

러한 신기술로 2009년 6월 한국신지식인협회에서 수여하는 자영업 분야의 자랑스러운 

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다.      

 찐빵을 연상하면 항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색이 떠오른다. 그

러나 안흥 지역의 인근인 황둔 마을에선 하얀색 찐빵의 개념을 바

꾸고 있다. 붉은색, 쑥색, 노란색 등 하얀 찐빵에서 울긋불긋한 색

깔의 찐빵으로 진화하고 있다. 



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찐빵은 어릴 적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리게 한다. 호호 불

어가며 나눠 먹던 찐빵 속엔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추억과 향수가 담겨있다. 매일 퇴근

길에 찐빵집 앞에서 스치어 들어오는 차창을 통하여 찐빵을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훔

쳐보는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. 따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의 얼굴

을 보면서 퇴근을 하면 나도 덩달아 그러한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 같다. 병원에서 아내

가 찐빵과 찐만두를 먹고 싶어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들어주지 못한 것이 지금껏 후회

되고 있다. 그때 찐빵과 찐만두를 먹지 못하고 태어난 우리 집의 큰 애 여진이가 대학

을 졸업하여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지도 여러 해가 지나고 있다. 돌이켜보면 많은 시간

이 흘러갔고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된다. 그때의 아픈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

로 만들기 위하여 요즘은 가끔 추억의 찐빵과 찐만두를 사들고 귀가하고 있다. 

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찐빵은 어릴 적 기억 속의 풍경을 떠올

리게 한다. 호호 불어가며 나눠 먹던 찐빵 속엔 단순한 먹거리가 

아닌 추억과 향수가 담겨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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